
일본방적협회 –면방기술 향상 및 환경문제 중요시 

일본방적협회는 회원사들의 당면문제로서 면방기술을 향상시킴으로서 일

본산 면제품 수요를 진흥하고 환경문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

혔다. 

오랫동안 일본내 방적설비가 해마다 줄고 있는데, 방협은 “방적업계 전체

의 기술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향상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젊은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방적기술 세미나, 중견기술자에게 방적, 직포, 편

포, 염색가공의 합동기술 연수 등을 계속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일본 면업(綿

業)기술·경제연구소가 공장 일반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기능심사, 외국인 연수

생 기능평가 사업에도 협력할 것이다. 

또한 일본산 면제품 수요를 진흥하기 위하여  ⓛ 저팬 코튼 마크(Japan 

cotton mark),  ②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코튼 세미나,  ③ 코튼의 날 등의 행사

를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외에 환경문제에 관한 사업을 중요과제로 정하고 

환경 세미나 실시, 회원기업에 환경 정보 제공 등 외에, 폐기물 리사이클

(recycle) 문제에 관하여 관련업계와 제휴하면서 대응해 나갈 방침을 제시하

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작성 중인 신섬유 비전(新纖維 vision)에 대하여 

“제조업으로서의 기술개발 ·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브

랜드나 패션에 관하여도 하드(hard)나 소프트(soft) 양면에 대하여 밸런스가 

맞게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다. 방적각사가 자조노력(自助努力)으로 과제를 

극복해 나갈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면방업계로서의 과제에 대하여, 협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섬유비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래관행 개선이나 서플

라이 체인 매니지먼트(supply chain management : SCM 소매·물류·제조관계 기업

들을 network하여 생산 공급 효율을 향상시키는 경영수법) 추진, 자유무역협

정(FTA : Free Trade Agreement)/경제제휴협정(EPA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에 의한 무역장벽 삭감, 인재육성, 고 코스트(高 cost) 구조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전력이나 수도 등 공공요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 제의할 것이다.♣ 

 


